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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그림의시작은우리산하와그곳의삶이다

땅은우리의삶의출발점이자종착점이다

우리나라에서의땅은곧삶이다

땅은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대상이 아니라 그

곳에서뛰놀고어우러진흔적이있는대상이다 나

의 그림은근본적으로삶과이를떠받쳐주는고향

으로서의땅 그 위를 끊임없이 스쳐지나가는세월

에 초점을 맞춰왔다 화려하거나 앞서가는삶이나

문화에관한이야기가아니라 삶의본질혹은토대

에관한이야기다

이러한삶의보편적이고근본적인질문과관련된

나의그림이야기

30여년 전 청량리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가는 새

벽완행열차 그저 막연하게무언가를만나기를 기

대하며떠나게된겨울여행이었다

어둠을뚫고헤쳐가는기차안에서저아래멀리

보이는조그마한불빛들 마치여기에도생명이 삶

이 존재하고있다는신호를보내는듯한보일듯말

듯 하지만 어느새 또렷하게 쏘아대는 신호탄이 되

고있었다

그 땅을 처음내딛게된 그날 새벽을 가르는 기

차에서 내리자 나를 반기는 겨울비 산도 물도 집

도 땅도 사람도 모두가 새까만 태백에 비가 검은

비가소리없이내리고있었다 강원도와나의인연

은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불현듯 아무런 망

설임 없이 떠나게 되는 고향 같은 여행지이며 내

40대의 가장 목말랐던 예술혼을 적시기에 충분했

던시간들이었다

이제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나의 스

케치 여행지 태백 정선 영월 삼척 등에서 얻어지

는예술적영감은계속되고있다

나의 오지마을 답사 일번지인 삼척의 무건리 마

을은굽이굽이산허리를다섯번은굽이돌아야비

스듬히삐죽얼굴을보여주는곳이다

철저히외면당한흔적들로상처받고있을때나의

갑작스런 붓놀림에 어이없어 했었던 여름장마 이

후집한채가없어졌을때나의상실감과안타까움

을오히려돌한무더기와풀한포기로 채워주며위

로해주었던 그 따뜻함까지 오롯이 화폭에 담을 수

있었다

많은 이들의 생명의 땅이었던 태백은 절망적인

상황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까맣게 타들어가는 외

로움으로 소외된 곳이 아니다 자연스럽게 능선에

일궈진 고랭지 배추밭인 바람의 언덕 매봉산 그

리고귀네미마을에서볼수있는아름다운일출은

그저감탄스러울뿐이다

또한 태백에는 한강 낙동강 그리고 동해안으로

이어지는오십천으로물길이갈라지는근원지인삼

수령(일명피재)이있다

여기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가파르고 확 트인 백

두대간의 절경은 나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한 획

이됐다

태백에서 삼척으로넘어가다가통리에서이어지

는드넓은높은터에서는잠깐두눈을감고큰숨을

들이쉬고 바람을느끼면서여행이주는선물을놓

치지말아야할것이다

강원도 스케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목은 늘 영

월과동강이다

역사와자연의위대함을함께하는영월과정선을

이어주는 동강 슬픈 역사의 한을 품은 채 흐르는

물줄기에는그저자연경관의아름다움을감탄하기

에는 너무나 암울했던 우리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

어서 숙연한 마음으로 동강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

이게된다

어두웠던 과거의 동강도 소외됐던 강원 산간지

역도 더욱 절실하게 따뜻한 빛이 그리웠기에 이제

스스로행복해지기위해뒤돌아앉아있는지혜로움

으로아름다운빛을만들고있다 더불어내캔버스

안의 오지마을에도 따뜻한 남도의 빛을 덧칠해 본

다

2016년겨울을맞이하면서

매봉산의바람

흐르는강 무건리인상 산그늘

생명의 대지에서 위로받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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